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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및 체중 조절 행동이 성인 여성의 금연

시도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재 흡연 중이거나 흡연했

던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후 설문에

응답한 263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고, 분산분석(ANOVA)을 통해 흡연 기간에 따른 주요 요인별 차이를 확인하고, Pearson 적률상

관관계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금연 시도 및 현재 금연 유지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였

다. 흡연기간이 10년 이내일 때, 그 이상 흡연한 집단보다 금연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았고, 흡연

기간이 길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 금연 임파워먼트는 체중조절 행동 및 현재 금연여부와

정적 상관이, 니코틴 의존도와 낙관적 편향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낙관적 편향은 체중조절 행

동, 금연시도와는 정적 상관이, 체중조절 행동은 현재 금연여부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금연 임파

워먼트의 하위요인인 의미성과 낙관적 편향이 금연 시도의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고,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체중조절 활동이 금연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흡연 여성의 금연 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인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및 체중 조절 행동과의 관계를 논의하고

성인 흡연 여성의 금연 시작과 유지를 돕기 위한 방법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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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각종 암, 심혈관 질환 및 폐 질환 발생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

었고, 흡연자 뿐 아니라 2차 흡연 및 3차 흡연의

피해까지 대두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전

매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담배를 관리

하며 군 장병들에게는 무상 지급하기도 하였고(오

창은, 2018), 남성이 성인이 되어 흡연을 하는 것

은 당연한 일로 간주되어 성인 남성 흡연율이

80%에 달하기도 했다(국립암센터, 2018). 그러나

성인 남성에게 당연시되던 흡연은 동서양을 불문

하고 여성들에게는 금기시되었는데, 여성들은 이

를 불평등으로 간주하여 흡연권을 쟁취하고자 노

력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흡연은 여성에게 있어

평등권과도 관련된 상징적인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다(오창은, 2018). 최근 수십 년 간 여성들의 사

회 진출이 증가하며 흡연율 또한 함께 증가하였

고, 담배 회사는 여성 흡연을 여성 인권과 연관

지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였다(Eriksen,

Mackay, & Ross, 2013).

흡연의 각종 피해가 알려지고 국가차원의 금연

지원 및 흡연 규제를 위한 노력이 수행되며(국립

암센터, 2018) 우리나라의 성인 흡연율은 1998년

이후로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1998년 66.3%에서 2016년 40.7%

로 감소한 것에 반해 여성의 경우 1998년 6.5%에

서 2016년 6.4%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질병관리본부, 2016), 실제 여성 흡연율은 이

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하영미, 박기수, 최

혜옥, 양승경, 2016). 여성은 스트레스, 불안, 화,

우울,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아 흡

연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중 특히 우울과 중요

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울과 흡연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흡연하는

여성에게 우울증상이 많이 나타나며(Salmet,

Yoon,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0), 이런 여성의 심리적 특성은 금연 시도와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

라는 고유의 역할로 인해 흡연의 피해를 더욱 심

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흡연을 하

는 경우에는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조기 양막

파열, 조산, 자연 낙태, 유산 및 자궁 외 임신 가

능성이 높아지고, 미숙아 출산율과 유아 돌연사

증후군 발생 위험이 증가되며, 태아의 행동·정신

발달 저하와 지능 및 학습 기억력 저하까지 초래

할 수 있다(Amir & Donath, 2003). 흡연 중인 여

성들은 임신하면 금연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이중

많은 여성들은 임신 후에도 흡연을 계속하며

(Fang et al., 2004), 임신 중 금연을 하더라도 출

산 후 2-10주 사이에 재흡연이 급격히 증가한다

(박승민, 2011). 또한 흡연을 하는 여성이 비흡연

여성보다 폐경이 빠르며, 수명도 짧아진다

(Bellavia, Wolk, & Orsini, 2016).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흡연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흡연’

과 ‘벌레’라는 의미를 합쳐 ‘흡연충’이라는 신조어

까지 만들어져 비하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김태훈, 2018), 여성 흡연의 경우 남성보다 더

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흡연 여성이 도움과 지지를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 흡연은 아직 그

심각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정진

홍 외, 2010), 그로 인해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립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접

근 또한 부족하여 여성 흡연이 개선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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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Evans & Furst, 2016).

흡연이 니코틴 의존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니코틴 의존도가 높으면

금연을 시도할 때, 금단증상이 심해 재흡연 할 가

능성이 높고(김윤희, 2009; Rosenbaum &

O'Shea, 1992), 반대로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금연 성공률이 높았다(서경현, 2007; 송태민, 이주

열, 조경숙, 2008; Calson, Taenzer, Koopmans, &

Bultz, 2000). 이런 니코틴 의존도는 흡연을 시작

한 초기 1-2년에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Sylvestre, Chagnon, Wellman, Dugas, &

O’Loughlin, 2018) 이 또한 여성의 우울감과 상관

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김옥수, 김애정, 김선화,

백성희, 2001; Sylvestre et al., 2018). 하지만 금연

시도를 반복하면 니코틴 의존도가 낮아지고, 니코

틴 의존도가 낮아지면 금연 성공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에(서경현, 김경희, 전인덕, 2008;

송태민 외, 2010; Carlson, Taenzer, Koopmans, &

Casebeer, 2003) 금연 시도에 있어 매우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는 사회운동, 지역 심리학, 행정학으

로부터 시작되어 8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경영

분야에 도입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1980년대 중반

미국 내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던 무력감을 해소하

고, 구성원들이 직무에 몰입하게 하여 기업의 혁

신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는데(이창

주, 2012), 사전적 의미로는 ‘권한 및 권력을 제공

하거나 또는 파워와 권한을 주는 것’(쉬원롱,

2016)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하게 부여된

권한으로써의 임파워먼트보다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수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김윤정, 2014)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Spreitzer, 1995), 심리적 임파워먼트

는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김윤정, 2014).

Spreitzer(1995)는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내재적 동

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고, Thomas와

Velthouse의 임파워먼트 이론을 토대로 심리적

임파워먼트 측정 모델을 개발하였다(Spreitzer,

1995).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소는 의미(meaning),

능력(competence),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

영향력(impact)으로 총 네 가지이다. 의미

(meaning)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바와 자신의 가

치관, 행위와의 일치할 때 심리적으로 임파워

(empower)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심지연,

2009), 능력(competence)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자기결정력

(self-determination)은 직무 수행에 대한 결정력

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영향력(impact)은 조직의 중요한 결정에 자

신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다(쉬원롱,

2016). 선행 연구자에 따르면 금연에 대한 개인의

의지가 금연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금연을

위한 물리적인 처방보다 본인의 의지와 확고한

다짐이 장기 금연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

다(이군자, 장춘자, 김명순, 이명희, 조영희, 2006).

임파워먼트와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

연구에서 선행 연구자는 금연에 있어 자기 효능

감을 부여하는 과정인 임파워먼트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윤정은, 2016), 개개인의 금연 의

지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던 만큼, 내재적 동기

와 관련이 있는 금연 임파워먼트가 성인 흡연 여

성의 금연 시도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고 향상시

킬 수 있다면, 흡연 여성의 금연 시작과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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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이란 같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타인보다 안

전할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기대감이다(Weinstein,

1980). 낙관적 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심리적 불

안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으나(Tennen & Affleck,

1987), 각종 위험과 질병 관리를 게을리하여 부정

적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한미

정, 1998; Perloff, 1983). 국내 선행 연구의 경우

에이즈, 암, 메르스, 신종플루, 뇌졸중, 원자력 발

전, 학교 폭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다(김봉철, 최영준, 2017; 이민영, 2016). 우리나

라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6년 12월 23일 이

후 반출되는 담배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의 피

해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경고 그림 삽입 등

의 노력이 있었으나(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2), 한

선행 연구에서는 담뱃갑 경고 그림의 영향력이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지각한

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김봉철, 최영준,

2017).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

는 것이 아니고, 낙관적 편향은 위험이 발생하는

시기가 먼 미래일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에(김재

휘, 김태훈, 박인희, 2010) 흡연에 대한 낙관적 편

향이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자 하였다.

체중 증가에 대한 걱정으로 금연을 시도하는

못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체중 조절 행동과 흡연

이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도 있다(Austin &

Gortmaker, 2001). 미국인의 경우 금연 후 체중

증가는 평균 2.79kg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USDHHS, 1998),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체중 증가를 더 걱정하기 때문에(Hall, 1994) 금연

이후의 체중 증가에 대한 걱정이 금연 시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선호와 함께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

고, 정상 또는 과소체중임에도 자신을 비만이라고

인식하여 체중조절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전영선, 안홍석, 2006), 체중

조절의 방법으로 흡연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성이 금연을 할 경우 약 2.3kg의 체중

증가의 가능성을 감수해야 하는데(Hudmon, Gritz,

Clayton, & Nisenbaum, 1999), 이는 금연 시작을

망설이게 할 수 있다(서경현, 2007). 하지만 흡연

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체질량지수 평균이 더

낮다고(장소영, 2011; Akbartabartoori, Lean, &

Hankey, 2005) 보고하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 젊은 여성의 체중조절 행동은 흡연과 크게

유의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었다(김재희, 2015). 오

히려 체중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의 경우

흡연율이 더 낮다는 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체중

조절과 금연이 건강행위라는 동일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황선경, 2016). 이렇듯 상

반된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체

중조절 행동과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술한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흡연기간에 따라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및 체중조절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금연 임파워먼트가 여성의 금연 시도 및 유

지와 상관이 있는가? 셋째, 니코틴 의존도가 여성

의 금연 시도 및 유지와 상관이 있는가? 넷째, 낙

관적 편향이 여성의 금연 시도 및 유지와 상관이

있는가? 다섯째, 체중조절행동이 여성의 금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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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유지와 상관이 있는가? 여섯째, 금연 임파

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및 체중조절

행동으로 여성의 금연 시도나 유지를 예언할 수

있는가?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현재 흡연 중이거나 과거 흡연 경험

이 있는 성인 여성 2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0세에서 58세였으며, 연

령 평균은 29.54세(SD=7.57)이다. 이들 중 학생은

104명(39.5%)이었고, 일반인은 159명(60.5%) 이었

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18명

(44.9%),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45명

(55.1%) 이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77명(67.3%), 종

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6명(32.7%) 이었다.

연구 대상자 중 208명(79.1%)이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했고, 55명(20.9%)이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했

다. 1인 거주하는 경우는 81명(30.8%)이었고, 2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182(69.2%) 명이었다. 금연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186명(70.7%), 그

렇지 않은 경우는 77명(29.3%)이었으며, 현재 금

연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76명(28.9%)이었고,

현재 흡연중인 경우는 187명(71.1%)이었다. 월 소

득에 대한 질문에는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9명(37.6%), 100∼199만 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6명(28.9%), 2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7명(33.1%)이었으며, 1명(.4%)이 응답하

지 않았다.

측정도구

금연 임파워먼트. 금연 임파워먼트는

Spreitzer(1995)가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Text of Items Measuring Empowerment

를 Choi와 Yom(2005)이 번안하고 윤정은(2016)이

수정·보완한 뒤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은 문항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의 4가지 영역으

로 구분되어 있고, 각 영역은 3문항씩 총 12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12∼60점까지

의 측정이 가능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금연 임파

워먼트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의미성이 .88, 능력

이 .81, 결정권이 .90, 영향력이 .82, 전체 금연 임

파워먼트는 .91로 나타났다.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 의존도 측정은

Fagerstrom과 Schreider(1989)가 개발하고

Heatherton Kozlowski, Frecker와 Fagerstrom

(1991)이 내적 일관성이 낮은 것을 보완하여 수정

한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

(FTND)를 안희경, 이화진 등(2002)이 수정한 도

구를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각종 금연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총 6개의 문

항으로 0∼10까지의 측정이 가능하며, 총점이 높

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63으로 나타났다.

낙관적 편향. 낙관적 편향은 Weinstein(1984)

이 소개한 낙관적 편향 질문들을 손애리, 문정선,

고승덕, (2009)이 번안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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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였다. Weinstein(1984)의 질문은 2문

항이지만 지속적인 흡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낙관적 편향을 7문항으로 구

성하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

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

록 흡연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8로 나타

났다.

체중 조절 행동. 체중 조절 행동은 이윤영

(2010)이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식이 행동, 운동

행동, 약물요법, 일반 생활과 관련된 25개의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중복되는 요인과 특

정 요인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항목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생활 행동이 .80,

식이 행동이 .82, 강제적 조절 행동이 .76, 운동 행

동이 .69였으며, 전체 체중 조절 행동은 .84로 나

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심

의외원회의 감독을 받아 연구를 실시하였다(IRB

No. 2-7001793-AB-N-012018073HR). 온라인 자

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실시하였고, 피검자인 현

재 흡연 중이거나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여성들

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

에 동의할 경우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설문

마지막에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게 하였고 이 문항에 강제

성은 없었다. 개인 정보는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런 정보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을 것임을 상기

시킨 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연

구에 참여하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알렸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한 통계적 자료 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편향, 체중조절행동의검사도구들

의신뢰도는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를 통

해 알아보았다.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고, Scheffé 분석으로사후검증을하였다.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의존도, 낙관적 편향, 체중조절행동이금연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유

의도 검증은 .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결 과

흡연기간에 따른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

도, 낙관적 편형 및 체중조절행동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흡연 기간에 따른 금연 임파워

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및 체중조절행

동의 차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금연

임파워먼트(F=6.10, p<.01)와 니코틴 의존도

(F=17.3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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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석 결과, 흡연 기간이 10년 미만인 집단이 10

년에서 20년 미만으로 흡연한 집단과 20년 이상

흡연한 집단보다 금연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흡연한 시간이 적을수록 금연임파

워먼트 수준이 높지만, 10년 이상이 되면 더 오래

흡연한 여성들과 금연 임파워먼트에 차이가 없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상대로 흡연 기간이

길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

적 편향, 체중조절행동 및 금연 시도와 유지 간

의 상관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체중조절 행동, 금연 시도경험 유무 및 현재 금연

유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

시하였다. 금연 시도 여부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

도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예’, 시도한 적

이 없는 경우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현재

금연 여부는 연구 참여시점에 금연을 유지중인

경우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로 응답한 것

을 변인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금연 임파워먼트는 체중조절 행동

(r=.19, p<.01) 및 현재 금연여부(r=.59, p<.001)와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니코틴 의존도(r=-.42,

p<.001), 낙관적 편향(r=-.19, p<.01), 그리고 금연

시도 경험 유무(r=-.24, p<.001)와 부적 상관이 나

타났다. 한편, 니코틴 의존도는 현재 금연유지 여

10년 미만a

(n=173)

10년-20년 미만b

(n=56)

20년 이상c

(n=34) F
사후분석

(Scheffe)
변인 M(SD) M(SD) M(SD)

금연 임파워먼트 44.15(9.35) 39.80(11.64) 39.12(11.63) 6.11** a/b,c

니코틴 의존도 1.45(1.73) 2.23(2.09) 3.53(2.63) 17.32*** a/b/c

낙관적 편향 16.62(6.19) 15.66(4.87) 15.47(6.12) .91

체중조절행동 70.68(12.23) 69.50(11.57) 68.82(12.80) .45

**p<.01, ***p<.001.

표 1. 흡연기간에 따른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및 체중조절행동의 차이 (N=263)

　 1 2 3 4

1. 금연 임파워먼트 -

2. 니코틴 의존도 -.42*** -

3. 낙관적 편향 -.19** -.02 -

4. 체중조절행동 .19** -.06 .29*** -

5. 금연시도 경험 유무 -.24*** -.01 .29*** .05

6. 현재 금연유지 여부 .59*** -.21** -.12 .19**

M 42.57 1.89 16.27 42.92

SD 10.38 2.06 5.92 10.98

**p<.01, ***p<.001.

표 2.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체중조절 행동, 금연시도 경험 유무 및 현재 금연유지 여부 간

의 상관행렬 (N=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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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r=-.21, p<.01), 낙관

적 편향은 체중조절 행동(r=.29, p<.001) 및 금연

시도 경험 유무(r=.29, p<.001)와 정적 상관있었다.

그리고 체중조절행동은 현재 금연유지 여부와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9, p<.01.

여성의 금연 시도 및 유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여성의 금연 시도 및 현재 금연 유지

를 예측할 수 있는 회귀분석 모형을 검증하였다.

금연 시도와 유지 여부를 준거변인으로 하기 때문

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하였다. 먼저 여성의 금연

시도를 예측할 후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상관분석에서 여성의 금연 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금연 임파워먼트와 낙관적 편향을 예언변

인으로 투입한 것이다(표 3). 분석 결과, 이 로지

스틱 회귀모형에서는 금연 임파워먼트(Wald=

10.28, p<.001) 및 낙관적 편향(Wald=17.08,

p<.001)이 금연 시도에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금연유지를 예측할 후 있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에는 상관분석에서 여성의 금연 유지도

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

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체중조절행동을 예언변인

으로 투입하였다(표 4). 이 회귀모형에서는 금연

임파워먼트(Wald=41.03, p<.001)와 체중조절행동

(Wald=8.246 p<.01)이 여성에 금연 유지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도 금연 임파워먼트가 여성의 금

연유지 여부와 약 35%(r=.59)의 변량을 공유하고

예언변인 B S.E. Wald p Exp(B) 95%(CI)

금연 임파워먼트 .05 .02 10.28 .001 1.05 1.02-1.08

낙관적 편향 -.11 .03 17.08 .000 .90 .86-.95

표 3. 금연시도에 대한 금연 임파워먼트와 낙관적 편향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 S.E. Wald p Exp(B) 95%(CI)

금연 임파워먼트 .18 .03 41.03 .000 1.20 1.14-1.26

니코틴 의존도 -.01 .01 .01 .924 .99 .80-1.23

낙관적 편향 -.05 .04 1.74 .187 .95 .89-1.02

체중조절행동 .05 .02 8.25 .004 1.06 1.02-1.10

표 4. 금연유지에 대한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체중조절행동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 S.E. Wald p Exp(B) 95%(CI)

의미성 .29 .06 22.47 .000 1.33 1.18-1.50

자신감 .02 .10 .05 .831 1.02 .84-1.25

결정권 .38 .12 9.76 .002 1.46 1.15-1.84

영향력 .03 .12 .06 .803 1.03 .81-1.31

표 5. 금연유지에 대한 금연 임파워먼트 하위요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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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도 유의한 예언변인

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연 임파워먼트 하위요인

들, 의미성, 자신감, 결정권, 영향력을 예언변인으

로 하고 여성의 금연유지 여부를 준거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5). 분석 결

과, 이 모형에서는 의미성(Wald=22.47, p<.001)과

결정권(Wald=9.76, p<.001)이 여성의 금연유지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논 의

우리나라 흡연율은 최근 감소의 폭이 작아졌으

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 흡연율

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마

저도 축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 여성이 금연

을 시도하게 하거나 또는 시도하지 않게 하는 요

인들인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및 체중 조절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

미가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성인

흡연 여성의 금연 시작과 유지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흡연 기간이 짧을수록 금연 자

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윤정은, 2016)인 금연 임

파워먼트 수준이 높았다. 금연 임파워먼트는 현재

금연 유지 여부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아 흡연

을 이미 시작한 여성이라도 더 늦기 전에 금연을

시작하여 단기 성공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연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시도하여 금연 유지 기간을 점점 늘려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과 홍보

가 필요하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성이 흡연을 시

작하고 10년이 넘어가면 금연과 관련된 임파워먼

트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하는 연구결과도 얻었다. 이는 여성의 금연을

돕는 전문가들이 감안하여 임상적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흡연 기간이 길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

았고, 니코틴 의존도는 금연 임파워먼트와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니코틴 의존도는 정

도에 따라 금연 성공 가능성이 달라지는 매우 중

요한 요인이며, 금연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한(김현숙, 박윤정, 이민지, 황신

우, 2018) 선행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니코틴

의존도를 낮추고, 더 높아지지 않게 함으로 금연

임파워먼트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두 가지 요인

은 추후 금연 캠페인 및 금연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

면, 금연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금연 시도를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파워먼트의 어떤

요인이 오히려 금연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관적 편향이 금연 시도와 부

적 상관이 있었다. 즉, 낙관적 편향이 강할수록 금

연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낙관적

편향과 금연 행동이 부정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선행연구(Dillard et al., 2006)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는 담뱃갑 경고

그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림에서 경고하는 위

험이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크게 미칠 것이라고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고한(김봉철, 최영준, 2017)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위험이 발

생하는 시기가 멀수록 낙관적 편향이 커지기 때

문에(김재휘 등, 2010), 담배가 현재를 넘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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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실

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금연 교육을 시

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금연

홍보와 지역사회 금연 교육 전략에 있어서도 매

우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금연 임파워

먼트가 니코틴 의존도보다도 금연시도나 금연유

지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

이다. 여성의 특성상 체중조절(Austin &

Gortmaker, 2001)이 금연 임파워먼트나 니코틴의

존도 및 낙관적 편향 외에 독립적으로 금연유지

를 설명하는 면이 있었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서 금연 임파워먼트는 여성의 금연유지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었다. 그 금연 임파워먼트 중에서도

의미성과 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점도

금연전문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연을 위

한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금연 수행으로 인한 행

위들이 금연을 선택하게 만든 목표와 일치하게

될 때 임파워먼트의 의미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고, 금연에 있어 중요한 결정력을 자신이 가지

고 있다고 믿을 때 임파워먼트의 결정력이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당장 금연 수행

자체를 넘어 건강한 삶 등 더 거시적이고 미래지

향적인 목표를 스스로 계획하고 시행 시기 등 주

요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을 때 금연이 보다 적극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

적으로 금연 임파워먼트에서 의미성과 결정력과

관계가 있는 변인들을 찾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체중조절행

동이 여성의 금연 유지를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경현(2007)은 남성과는 달리 여

성의 금연을 위해서는 금연전문가가 체중조절전

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

라서 이런 결과는 그런 주장을 지지한다. 실제로

여성의 금연성공을 위해 식이요법 등과 같은 체

중조절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금연성공 가

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Hall, 1994).

또한 금연 기간 중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금단

증상과 흡연욕구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

과(Bock, Marcus, King, Borrelli, & Roberts,

1999)도 있었던 바, 금연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전

문적으로 운동처방을 하고 신체활동을 증진시키

는 것이 금연의 성공과 금연유지의 가능성이 높

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금연 임파워먼트와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및 체중조절행동이 성인 여성의 금

연 시도나 유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

여 의미 있는 결과는 얻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은 온라인 설문지를 사용하

여 분석하여, 사회적 시선에 민감한 여성의 심리

를 고려하려 했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용이하고

인터넷 데이터 사용이 자유로운 여성들이 설문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

지 않아 설문에 응답하지 못했을 경우 사회적으

로 소외된 계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에 다양한 상황의 대상들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인 흡연 여성의 금연 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예언하고자 분석하였으나

인과 관계를 결론지을 수 없고, 개인이 금연을 선

택하게 하는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 또한 금연 임파워먼트에 관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부족하여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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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금연 임파워먼트는 금

연 시도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선행 연구

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금연 임파워

먼트와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흡연율

에 주목하였으나 흡연은 모두에게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별, 연령, 직업군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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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t-Smoking Empowerment, Nicotine

Dependency, Optimistic Bias, Weight Control

Behavior, and Adult Women’ Attempt or

Maintenance of Smoking Cessation

Hana Lee Kyung-Hyun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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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whether quit-smoking empowerment, nicotine

dependency, optimistic bias, and weight control behavior could influence adult women’s

attempt and maintenance of smoking cessation. Participants were 263 smoking women or

women who have smoking experience and who smoked, all of them were over 20 years old,

and their responses to the online self-reported survey were analyzed and reviewed. The

collected data were verifi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of Pears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1.0.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When the participant smoking period was identified as less than 10 years, the

smoking rate wa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stated that their smoking period was more

than 10 years, and the longer the smoking period, characteristically the higher the nicotine

dependence was exhibited in those individuals. The use of quit-smoking empowerment had an

influence tha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weight control behavior and current smoking

cessation, and it had a negatively correlated effect with nicotine dependence and optimism

bias. Optimistic bias was shown to have been positively correlated with weight control

behavior and attempts to quit smoking, and Weight-control behavior had a positively

correlated influence on whether or not the participant was able to quit smoking. The meaning,

its sub-factors of quit-smoking empowerment and optimistic biases were shown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smoking cessation, quit-smoking empowerment, nicotine dependence, optimistic

bias and weight control activities to influence on the current status of non-smok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lationships between quit-smoking empowerment, nicotine

dependency, optimistic bias and weight control behavior which are factors that can affect on

adult smoking women's attempts to quit smoking, were discussed and the methods to help

attempt or maintenance of smoking cessation and the correlating reasons for the ultimate

retention of adult smoking women were also discussed and suggested as applicable.

Keywords: female smoking, quit-smoking empowerment, nicotine dependency, optimistic bias,

weight contro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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